


   여러분, 시험 기간이나 친구 문제처럼 아무리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경험해본 적 있나요? 마음은 복잡한데, 
해결책은 안 보이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어요. 출
애굽 후,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곧 광야라는 현실에 부딪히
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
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광야는 인간의 계획이 통하지 않는 곳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만나’(히: מָן, “이게 뭐냐?”라는 뜻)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식이었고, 물 또한 반석을 쳐야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줘
요.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새롭게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불
평보다 크시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절망 앞에
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
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중
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광
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이사야 43:19). 고난
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평 대신 기대하고, 절망 대신 기도하
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요.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찬  송 작고 약한 내 모습 다 같 이

말 씀 봉 독 출애굽기 16:31~17:7 다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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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씀 나 눔 ·············································· 다 같 이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축 복 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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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양 영상 바로가기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삶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만나와 물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완전함을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 불평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2. 지금 내가 광야처럼 느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은 무엇일까요?


